
탈 종 공 고

● 법 명 : 진여심(조재순)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꽃넘어길

87-49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易學강좌
논리로푸는사주학과학역학‘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석하리듬’

■기간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교 수 진 : 석하소재학박사, 석원박성희박사,  

심원남상용교수, 교원설운스님, 강세명교수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출구(지하철9호선/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02)3443-4984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火) 15:00~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火) 19:00~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水) 19:00~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木) 10:00~12:00 10월22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명리진로적성 상담사/현대명리교육 상담사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근 화 학 당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교육장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문 의 처 : 010-5065-5690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강 사 : 추송 ◆수강료 : 월 10만원
◆문 의 처 : 010-8948-7948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및포교원에서실제로상용화되고있는
의식, 역학을집중지도함

영남범음범패원장 제봉
근화학당역학원장 추 송합장

무색계 선정 수행의 단계

무색계 선정에는 4가지가 있다. 바로 공

무변처(空無邊處), 식무변처(識無邊處), 무

소유처(無所有處),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

想處)다. 무색계선정의시작인공무변처는

까시나 사선정에서 나와서 물질에 대한 숙

고로부터 시작한다. 무색계 선정은 선정의

성격상 사선정에 해당한다. 사선정의 선정

요소가평온과집중두요소로구성되어있

듯이 무색계 선정도 모두 평온과 집중으로

이루어진선정이다. 

공무변처에 들려면 아나빠나사띠 초선

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경험한 후 9

가지 까시나 중 하나를 닦아야 한다. 무색

계 수행에서는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이 없

는 무색계로 들어가는데 허공 까시나는 물

질이 아니라서 초월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나빠나사띠로 선정을 경험

한후허공까시나를제외한나머지까시나

를 통해 선정을 닦는다. 물질이 없는 텅 빈

하늘에 있는 느낌이었다. 눈앞에 광대하고

청정한 세계가 펼쳐졌다. 공무변처 선정은

평온과집중두요소로되어있다. 

식무변처로 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공무변처는 사선정에 가깝다.

더 고요한 식무변처로 들어가 머물겠다.’

그러고는 공무변처를 알고 식(識, 마음)에

집중한다. 식을 명상 대상으로 한다. 식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에 들어간다. 식무변처

수행을 하려면 궁극 실재인 마음을 볼 수

있어야한다. 공무변처의선정요소를점검

할 때 평온 및 집중과 함께 있는 마음을 보

고 그것에 집중한다. 식무변처는 공무변처

보다더고요하고수승하다. 식무변처에들

면 공무변처를 아는 마음만 존재하는 느낌

이 든다. 마치 내가 식무변처에 있는 존재

가된느낌이다.

식무변처에서 나와 무소유처로 들어가

기 위해 식무변처의 결점을 보고 무소유처

의수승한점을본다. 무소유처에서는공무

변처도, 공무변처의마음도없어더고요하

고 수승하다. 없다는 것에 마음을 집중한

다. 우리는언제나뭔가가있다고생각하는

습관이 있지만, 무소유처에서는 진정 없는

것에마음을집중한다.

무소유처에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

로운 경험이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무소유처와 달리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정

신 작용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모

든 마음부수와 마음(識)이 있는 것도 아니

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 정신 작용

이 아주 미세해진 상태다. 그런 만큼 아주

고요하고 수승하다. 비상비비상처의 대상

도 식무변처의 대상처럼 개념이 아니라 실

재다. 비상비비상처에서도마찬가지로5자

재를닦는다.

불교 경전에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존

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가 있다고 말한다. 무색계 선정 수행을 통

해 물질이 없는 세계를 경험했다. 그 덕분

에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물질이

우리에게준영향을조금이나마느낄수있

었다. 물질을 벗어난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색계

에는2가지가있다. 하나는수행을해서도

달하는 무색계 선정 상태고, 다른 하나는

무색계존재가경험하는세계다. 무색계선

정경험은천상세계나천상세계의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천상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때문에자칫없는것으로생각하기쉽

다. 불교의세계관은우리육안이나과학으

로증명된세계에국한되지않는다. 무색계

선정 후에 수행하는‘4가지 거룩한 마음’

수행때불교에서말하는여러가지세계를

경험할수있었다.

4가지 거룩한 마음 수행

무색계선정을경험한 후‘4가지거룩한

마음’(4범주, 4무량심) 수행을 통한 선정

경험을한다. 4범주는우리에게4무량심으

로 잘 알려져 있다. 범천이 가지는 마음 또

는 범천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음이라는 의

미에서 4범주라고 하며,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을 말한다. 이전까지의 선정

수행이 나 자신의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어간 선정인 데 반해, 4범주

수행에서는 다른 존재를 대하는 마음을 통

하여선정을경험한다는점역시특별하다.

그래서인지 4범주 수행 중 자애 수행은 종

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정신치료에서도많이이용되고있다. 나역

시자애수행을분노가강한환자에게써서

큰효과를본적이있다. 4범주수행은처음

에는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바

로 나,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

지도싫어하지도않는중립적인사람, 싫어

하거나미워하는사람이다.

자애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

지익힌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수행

을통해선정에들어간다. 까시나는허공을

뺀 9개 까시나를 돌아가면서 수행한다. 먼

저 나에게 자애를 보낸다. ‘내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이미 선정을 닦은 뒤이기 때

문에내가그런마음을먹으면마음이편안

해지고얼굴도행복하고웃는얼굴로된다.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애 수

행은 지도하는 스님이어도 되고 평소 존경

하는사람이어도된다. 내가존경하는사람

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다만 죽은 사람은

안 된다. 죽은 사람은 자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도자애수행이안정된궤도

에 올라 자애를 보내는 여러 대상에 대해

균형있는마음을갖출때까지는제외된다.

어떤 이성이라도 감각적 욕망과 번뇌를 불

러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가족

도예외가아니다. 

이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

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4가지 문구를 이용

해 수행을 한다. 중립적인 사람이란 대개

얼굴만아는사람이거나잘알긴하지만좋

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얼굴

은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애 수행

을 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사람이었지만 자

애 수행을 하면 더 이상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행복을 빌어주는, 나에게 소

중한사람이된다. 

마지막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을대상으로자애수행을한다.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다섯 사람 정도를 떠올리

며수행을한다. 과거에미워하던사람이어

도 되고, 미워하지 않으나 약간의 앙금이

있는 사람이어도 된다. 한 사람에 대한 자

애 수행이 끝나면 나머지 다른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

으로자애수행을한다.

이와같이하여네부류의사람에대해4

가지 문구로 자애를 닦아 그 네 부류의 사

람에 대한 자애가 똑같아지면 자애의 마음

이균형을이룬것이다. 네부류중어떤한

사람에게 더 자애가 가지 않고 네 부류의

사람을향한장애가똑같아진이상태를우

실라 스님은“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표현

했다.

연민수행 역시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

로 하지만 문구는 하나다. ‘이 존재가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기를.’처음에는‘내

가모든고통으로부터자유롭기를’하고바

란다. 이를 통해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연민

하는 마음이 되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

람으로넘어간다. 나에대해서는갈애와집

착이있기때문에연민으로인한선정에들

어갈 수 없다. 연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민을 보내는 사람이 가진 고통을 알아야

한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 주위 상황이

아무리 좋게 돌아가도 몸과 마음에 조금의

불편한점은있다. 그러니곰곰살펴보면연

민을보내는대상의고통을찾을수있다.

함께 기뻐함 수행도 연민 수행처럼 문구

가 한 가지다. ‘이 존재가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이문구로네부류의사람을대상

으로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한다. 함께 기뻐

함 수행을 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함께 기뻐

함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되는 것을 보

고괴로워한다. 잘된사람과자신을비교하

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을 질책한다.

자애 수행, 연민 수행, 함께 기뻐함 수행을

통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

을 가득 채운다. 그렇게 되면 나만을 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남

과같이하는넓은마음으로바뀐다.

4보호 명상의 네 가지 방법

4보호 명상을 하면 수행자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위빠

사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명상을 한

다. 4보호 명상에는 네 종류가 있다. 자애

수행(4범주 수행 가운데 하나), 붓다를 계

속해서 생각함, 깨끗하지 못함 명상, 죽음

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다. 자애 수행은 4범

주 수행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붓

다를계속해서생각함부터살펴보겠다.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 수행도 아나빠

나사띠, 까시나, 무색계선정후에한다. 비

상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확인한

후에 붓다가 가진 덕성을 계속해서 떠올린

다. 붓다의 덕성은 우리에게 여래 10호로

알려진붓다의칭호속에있다. 아라한(응공

應供), 바르게 깨달으신 분(정등각正等覺),

영지와실천을구족하신분(명행족明行足),

피안으로 잘 가신 분(선서善逝), 세상을 잘

아시는 분(세간해世間解), 가장 높으신 분

(무상사無上士),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어장부調御丈夫), 신과 인간의 스승(천

인사天人師), 붓다(불佛), 세존(世尊)이다.

이들 10가지 중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이

명상으로는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접

삼매에들어간다. “부처님의덕은심오하기

때문에, 혹은갖가지부처님의덕을계속해

서생각함에전념하기때문에이선은본삼

매에이르지못하고근접에만이른다.

깨끗하지못함명상도‘붓다를계속해서

생각함’수행과 같이 아나빠나사띠, 까시

나, 무색계 선정을 먼저 닦은 후 비상비비

상처에서나와선정요소를점검한후에한

다. 깨끗하지못함명상의대상은살아오면

서 직접 봤던 죽은 사람이다. 단 이성의 죽

은 모습으로는, 설사 그 대상이 가족 가운

데 한 사람이더라도 하지 않는다. 시체는

보통혐오의대상이다. 그래서깨끗하지못

함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죽은 사

람을 대상으로 삼아 집중하면 처음에는 무

섭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도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상

이 고정되면서 빛이 나고 편안해 보인다.

전혀 혐오스럽지 않고 고요히 영면한 것처

럼 보이며 보기 좋은 대상이 된다. 이 명상

으로는 초선정에만 들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함명상을하면, 존재라면본능적으로꺼

리는죽음과죽은사람에대한인식이달라

지며그것들을받아들이게된다. 사실우리

는 모두 언젠가 죽어, 죽은 몸을 남기게 된

다. 그것을 더럽게 볼 이유가 없다. 명상은

우리속에있는편견을버리고사물을있는

그대로받아들이게한다.

다른 보호 명상과 같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도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선

정을한후에한다. 비상비비상처에서나와

선정요소를확인한후에다음과같이숙고

한다. ‘나도 죽을 것이다.’그러면 지혜의

눈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서 점점 임종 때

로 이동한다. 시간이 가면서 내가 늙는 모

습이 보이고, 나중에는 내가 죽은 모습이

보인다. 임종 시의 상황이 보이고 그때 내

나이도 알 수 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머릿속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게끔 했다.

색다른경험이었다. 삼매에서본것은마음

에 생생히 남아 작용한다. 수행을 하면서

삼매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언제나 생생히

떠오르고 마음에 작용한다. 살아있는 존재

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느냐다. 그리

고 죽음은 또 다른 출발이다. 그 출발을 어

떻게하느냐가중요하다.

정리=박아름기자pak502482@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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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수행 下

‘죽음’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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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량심통해‘선정’경험

‘나’벗어나넓은마음갖게돼


